
여성연구
The Women’s Studies
2023. Vol. 118 No. 3 pp. 5~30
https://doi.org/10.33949/tws.2023.118.3.00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정병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2021년도 청년들의 우울

과 사회참여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과 그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청년사회경제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다집단구조방정식모형분

석을 적용했다. 총 2,04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남자는 1,074명, 여자는 967명이었고, 종속변

수는 우울, 사회참여이며, 통제변수는 학력, 연령, 결혼, 가족동거 여부 등이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지지 제공자 유형 등 2가지이다. 기저모형은 남녀 집단의 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

도록 제약을 가했고, 대안모형은 자유롭게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 대안모형이 더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주었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별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성청년집단에게 주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고, 특히 가족과 친구가 주는 

정서적 지지가 여성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리두

기에서 청년들의 우울을 감소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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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년기는 15~24세, 19~35세 등 학자마다 다양하게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데, 2020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까

지를 청년으로 한다(배정희, 2022). 청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

정으로 대학 졸업, 취업, 연애, 결혼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한다(장휘숙, 

2010). 청년들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아정체성, 진로정체성 

등을 확립하고, 취업과 결혼,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인지적, 정서적 역량을 갖

출 수 있다(박은하, 2018; Jagers, Rivas-Drake, & Williams, 2019). 따라

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학습, 체험,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재정적,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해

야 한다(성보현 외, 2021; Howell, Hall, & Geeland, 2023).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의료 

등 인류의 전 영역에서 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약 2년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수의 국민 및 세

계인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 등 심리적 문제를 초래했다(신예솔･박수현, 

2022; Chen et al., 2020).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으로 다수의 국민이 

고립감, 우울, 불안감 등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독거노인, 은둔형 청년 등 사회

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계층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최영순, 

2021; Ustun, 2021). 그중에서 청년층은 산업생산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국가발전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코로나 블루에서 회복하고 활발하게 사

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정주호 외, 2022; 

Howell, Hall, & Geeland, 2023).

대한민국의 20~30대 청년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소위 ‘N포 세대’

라고 불리며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 초기 성인기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많은 난관을 경험하고 있었다(서연주, 2019).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결혼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경신하고 

있다(비즈니스 포스트, 2023.5.15.). 청년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에 취약하여, 더 심한 정신적, 정서적 타격을 경험하고 있다(정

주호 외, 2022; Volk et al., 2021). 보건복지부(2021)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정신건강이 악화되었

으나, 특히 20~30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우울감과 자살 생각 등 부정적 정

신건강 지표가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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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

와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사회적 지지가 우울, 자살생각 등 다양

한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정주호 외, 2022; 

Grey et al., 2020; Li et al., 2021). 정주호 등(2022)은 잠재집단 분석을 

적용하여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사회적 관계 형성과 노동시장 참여를 분석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규명했다. Grey 등(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면봉쇄를 경험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 불

안, 고립감 등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 Li 등

(2021)은 청년기, 성인기, 장년기 등으로 연령층을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가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 고립감, 불면증 등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모든 연령층에서 우울, 불

안 등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경험

했고, 특히 청년층에서 피해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회적 지지는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운동, 산책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돌봄, 격려 등 인적 네트워

크를 통해서 문제를 완화하려고 한다(김재희･김현경, 2017; Brougham et 

al., 2009). 즉, 남녀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유

형이 다르고, 지지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다(Graves et al., 

2021). 그러나 팬데믹 기간 발생한 심리적 문제, 사회참여 등에 사회적 지지

가 주는 영향에 있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

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에 있어 남녀 간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더 효과적인 지지와 제공자 유형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는 무엇인가? 또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가?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

회적 지지는 무엇인가? 또한 사회적 지지가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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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1970년대부터 건강과 정서, 심리 분야에서 

꾸준하게 주목받아 온 개념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자원을 의미한다(Cobb, 1976; 

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요인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은 지지 제공자, 지지의 유형, 지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지각을 하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를 분류하고 있다(Cohen & Syme, 1985).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중심으로 물질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평가적 지지(appraisal support)를 하위요인으로 제시했다. 물질

적 지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사람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박지원, 

1985). 정보적 지지는 어떤 상황을 파악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필요

한 지식, 견해, 전문성 등을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나는 필요할 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Boberg et al., 2003). 

정서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신뢰, 공감, 돌봄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

는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

다(Reblin & Uchino, 2008). 평가적 지지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상황을 판단

할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피드백, 사회적 비교, 우위적 요소 등을 알려주는 것

으로서 ‘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문항

으로 측정할 수 있다(Hurd et al., 2018).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부모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등

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발달단계에 따라 중요한 대상이 달라

지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원에 따른 효과 차이도 발생한다(배점모, 2015; 

Taylor, 2011). 예를 들어,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제

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송호관, 2022; Sandler et 

al., 1989),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의 지지가 주는 효과가 크다(Camara, 

Bacigalupe & Padilla, 2017).

사회적 지지가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변인들에 주는 효과에는 성별 차이가 

있는데, 엄태완･강명진･최정순(2008)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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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무망감(hopelessness), 자살생각 등 부정적 정서에 끼치는 사회적 지

지의 예방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손보영 등(2013)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진로계획 설정에 주는 

영향에서 남자 대학생은 일의 가치와 의미를 매개로 영향을 주는 반면 여자 

대학생에서는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영향을 주었다. Flaherty와 Richman 

(1989)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미국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 집단보다 요

구하는 사회적 지지가 더 명확하고,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크게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Hann 등(2002)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

증에 미치는 예방적 효과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영향과 성차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봉쇄와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재난상황을 초래했다(Horton, 2021). 팬데믹 기간동안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

의 질이 하락했고,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감과 우울감, 빈곤 등 정서적, 재정적 

곤란도가 증가했다(통계청,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경험

했고, 청년층의 28%가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꼈다. 같은 기간 청년층의 인

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9.4명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서 자살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이희정･이

현, 2022).

우울은 자살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으로서 모든 우울증이 자살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황지현･채정호, 2017).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취약한 청년층이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 경제적 빈곤 등을 경험하게 되면 

40대 이상 연령층보다 심리적 문제를 더 크게 경험한다(서울시청년지원활동

센터, 2021).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는 우울과 불안

감인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가 길어질수록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했다(최해연･최현아, 2022; Ilhan, Ahmet, & Metin, 2021).

고립과 우울에 대한 예방적, 보호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의 효

과에 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팬데믹 기간의 우울에 대한 사회

적 지지의 영향도 규명되었다(신예솔･박수현, 2022; Grey et al., 2020; 

Guo et al., 2021). 신예솔과 박수현(2022)은 20대 청년층이 팬데믹 기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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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느끼는 고립과 우울감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예방과 

보호효과를 보고했다. Guo와 동료들(2021)은 중국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연

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로 인해 대다수의 청년들이 불안, 

우울, 스크레스를 경험했는데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Grey와 동료들(2020)이 2,000여명의 미국 대학

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 정

신과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친구들로부터 받

는 사회적 지지가 청년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유선, 2020).

한편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문제에 주는 효과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

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엇갈리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김효정･이승연･노경

란(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불안에 주는 완화 효과가 남

성보다는 여성에게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반면, Fusilier, Ganster, & 

Mayes(1986)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주는 예방적 

효과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Day와 Livingston(2003)이 수

행한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친구의 정서적 지지의 효과를 크게 지

각한다고 했으나,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면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했다.

요컨대 사회적 지지가 갖는 심리적 문제의 보호 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고, 일부 성차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다만, 코

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보호적 효과에 관해서 연구

가 많지 않고, 성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를 통해서 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지위, 결혼여부, 주거, 학력 등이 우울에 주는 영향

을 통제한 후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영향의 성차를 규명할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가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과 성차

청년기(성인초기)는 생애발달 과정에서 대학 진학, 취업, 연애, 결혼, 동호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기이

다(Mayseless & Keren, 2014).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들은 활발하

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아영, 2022). 

청년기의 주요한 사회참여는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취업, 취미를 위한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기타 봉사활동 등이 있다(곽윤경, 2021; Reis et al., 199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11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층의 사회활동과 참여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는

데, 통계청(2022)이 시행한 국민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팬데

믹기간에 청년층의 사회적 모임, 노동참여, 학업 지속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

적 활동이 감소했다. 또 사회참여가 감소하여 불안, 우울, 고립감 등 다양한 

심리적, 정신건강 측면의 문제가 발생했다(김미숙･강선경, 2021; Farboodi, 

Jarosch, & Shimer,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혜정과 최영기(2020)는 팬데믹 

초기 타격을 입었던 항공운항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활동에 대해 사회적 지

지가 주는 긍정적 영향을 규명했는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열악한 상황에서도 취업준비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한다. Heaney와 

Israel(2008)은 사회적 지지가 성인의 건강증진 행동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동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적, 심

리적, 신체적으로 위축된 청년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한다. Lisitsa와 동료들(2020)은 팬데믹 기

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들의 외로움과 소셜미디어 사용 및 인간관계 형성에 끼

치는 영향을 규명했는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은 청년일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나지만,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청년은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이 증가하고,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활동은 감소한다.

팬데믹 이전에도 청년들의 은둔형 고립 문제는 크게 대두되었는데 그 원인

으로는 치열한 입시 및 취업경쟁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낙오자가 발생하고, 이

들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정근하･노영

희, 2022).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는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1; Farboodi, Jarosch, & Shimer, 2021), 은

둔형 외톨이 청년이 발생하는 원인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양육 경험, 학교폭

력, 입시 및 취업 실패, 성격 등 다양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는 고립

형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했다(유민상･신동훈･이민정, 2021).

사회적 지지가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주는 긍정적 영향에 관해 다양한 선행

연구가 보고되었고(정주호 외, 2022; Guo et al., 2021), 사회활동 참여에 주

는 효과의 성별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도 보고되었다(손보영 외, 2013; 조영

오, 2020; Alsubaie et al., 2019). 손보영 등(2013)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규명했는데, 남학

생은 사회적 지지가 일의 의미라는 변수를 매개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

적 지지가 진로정체감이라는 변수를 매개하여 진로를 위한 활동에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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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했다. 조영오(2020)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의 활동

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시했는데, 남녀 집단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Alsubaie 등(2019)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활동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남학생은 친구의 지지가 크게 작

용했으나, 여학생은 부모, 가족의 지지가 크게 작용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팬

데믹 기간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

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서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 제공자에 따라서 우울과 사

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의 2021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데이터의 총 응답자는 2,041명이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승인을 거친 국가승인

통계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구의 전국 18~34세까지 청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표집을 적용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했다. 이를 통해 

전국 청년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패널데이터를 구

축했다. 2021년도 데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인 6~8월 사이에 수집되었으므로 본 연구를 수행하

기에 적합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2,041 100

성별
남자 1,074 52.6

여자 967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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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에 제시했는데, 연구

모형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 연령, 부모와의 동거여부, 취

업지위, 결혼여부 등 통제변수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과 사회참여이고, 통제변수는 학력, 지역, 부모와

의 동거 여부, 취업 지위, 결혼여부 등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이다.

통제변수

(학력, 연령, 부모동거, 

취업지위, 결혼)

사회적지지

성별

우울

사회참여

[그림 1] 연구모형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대
만18~24세 773 37.9

만25~34세 1,268 62.1

결혼 여부 

결혼 345 16.9

이혼･사별 5 0.2

미혼 1,691 82.9

대학 진학 
여부

대학 진학 1,573 77.1

대학 미진학 468 22.9

주거

부모와 동거 1,206 59.1

일시적 분거 110 5.4

독립 725 35.5

취업 지위 
정규직 885 43.4

비정규직 30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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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종속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

구의 대표문항, 문항수, 신뢰도 등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 

가운데 우울은 “우울하게 지냈다”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계수 .87로 나타났다. 사회참여는 “가족과의 교류가 있다”, 

“소속된 집단이 있다” 등 사회적 관계, 교류 등을 묻는 12문항으로 리커트 6

점 척도이며, 신뢰도는 알파계수 .88이다.

<표 2> 연구모형의 변수 및 측정도구

구분 대표 문항(척도) 문항수
신뢰도

(알파계수)

종속 
변수 

우울 ‘우울하게 지냈다’ 등 리커트 4점 척도 9 .87

사회 참여 대면교류, 비대면교류 등 리커트 6점 척도 12 .88

통제
변수 

학력 대학 진학 여부(1=해당, 0=비해당) 이분변수 1 -

연령 만 나이 비율척도 1 -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1=해당, 0=비해당) 이분변수 1 -

취업 지위 정규직 여부(1=해당, 0=비해당) 이분변수 1 -

결혼 여부 결혼 여부(1=기혼, 0=미혼) 이분 변수 1 -

독립
변수 

사회적 지지
유형측면(물질, 정보, 정서) 리커트 4점 척도 12 .92

제공자(가족, 친구, 학교, 공공기관) 리커트 4점 척도 12 .91

통제변수는 학력(대학 진학 여부), 연령(만 나이), 부모와의 동거 여부, 취업 

지위(정규직 여부), 결혼여부 등 이분 변수로 코딩되어 있다. 독립변수는 사회

적 지지로서 유형 측면에서는 물질적 지지(“물질적 지원을 받는다”), 정보적 

지지(“취업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정서적 지지(“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등이며 리커트 4점 척도이고, 신뢰도는 알파계수 .92이다. 제공자 측

면에서는 부모, 친구, 학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물질, 정보, 정서적 지지를 

묻는 12개 문항이며, 리커트 4점 척도이고, 신뢰도는 알파계수 .91이다. 집단

구분 변수는 성별로서 남자 청년 집단과 여자 청년 집단으로 구분한다. 각 문

항은 척도별로 합산하여 평균을 사용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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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첫째,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량을 분석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영모형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시행한다. 셋째, 통제변수

가 종속변수에 주는 영향을 추정한 중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시행한다. 

넷째,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각 

단계에서 남녀 집단의 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통제한 모형의 적합도와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우월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을 채택한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위해서는 IBM SPSS 22.0을 사용했

고,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위해서는 AMOS 25.0을 사용했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되는 9개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남자 청년 집

단과 여자 청년집단으로 나눠서 <표 3>과 <표 4>에 제시했다.

<표 3> 남자청년집단의 상관분석결과(N=1,074)

1 2 3 4 5 6 7 8

1 1.00

2 -.15** 1.00

3 -.09* .08* 1.00

4 .01 .02 .04 1.00

5 -.07* .03 .02 .27** 1.00

6 -.11* .14** .05 -0.02 0.03 1.00

7 -.12** .09* -.03 0.07 .08* -0.01 1.00

8 -.31** .17** -.08* .08** -0.01 -.41** -0.06 1.00

M 1.26 4.02 .45 26.23 .39 .41 .15 2.12

SD 0.40 0.73 - 4.69 - - - 0.32

* 변수명: 1=우울, 2=사회활동, 3=대학진학여부, 4=연령, 5=부모와 동거, 6=취업지위, 7=결혼여부, 

8=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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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청년집단의 연구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이 있고(r=-.31, p<.01), 사회활동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였다(r=.17, p<.01). 또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 

청년집단의 우울(M=1.26, SD=.40)은 낮은 수준이었고, 사회활동 수준

(M=4.02, SD=.73)은 높은 수준이었다.

<표 4> 여자청년집단의 상관분석결과(N=967)

1 2 3 4 5 6 7 8

1 1.00

2 -.19** 1.00

3 -.09* .15** 1.00

4 -.03 .07* .07* 1.00

5 -.16** .08** -.05 .26** 1.00

6 -.13* .09** .07* .06* .08* 1.00

7 -.05 .03 -0.02 0.06 0.01 .17** 1.00

8 -.29** .34** -.08* -.07* -.07* .54** -.14** 1.00

M 2.33 3.04 .47 26.19 .49 .40 .14 2.23

SD 0.48 0.75 - 4.69 - - - 0.42

* 변수명: 1=우울, 2=사회활동, 3=대학진학여부, 4=연령, 5=부모와 동거, 6=취업지위, 7=결혼여부, 

8=사회적지지

여성 청년집단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고(r=-.29, p<.01), 사회활동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

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r=.34, p<.01).

2.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를 규명하기 위해서 남

녀 청년집단 간 ①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제약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성 제약모형, ③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

한 자유모형 등 경쟁모형을 구성했다. 각 모형은 남녀 청년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표 5>에는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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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완전 동일성 562.09 26 .08 .83 .82 .81

② 구조 동일성 132.98 21 .06 .89 .90 .89

③ 자유추정 43.32 13 .04 .97 .97 .95

Δ(③-②) 89.66 8 .02 .08 .07 .06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동일하게 추정하도

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고(χ2 

=562.09, df=26, RMSEA=.08, CFI=.82, NFI=.82, TLI=.81), 구조동일성 모

형은 적합도가 다소 개선되었다(χ2=132.98, df=21, RMSEA=.06, CFI=.89, 

NFI=.90, TLI=.89). 마지막으로 자유추정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

이었고(χ2=43.32, df=13, RMSEA=.04, CFI=.97, NFI=.97, TLI=.95), 구조 

동일성 모형과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결과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Δχ2 

=43.32, Δdf=13, p<.001, ΔRMSEA=.04, ΔCFI=.08, ΔNFI=.07, ΔTLI 

=.06). 이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가 남녀 청년의 팬데믹 기간 우울감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6>에는 남녀

집단의 자유추정모형 모수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표 6> 자유추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남녀 집단 비교(N=2,041)

남자 청년 집단 (n=1074) 여자 청년 집단(n=967)

경로 추정치 SE CR 경로 추정치 SE CR

우울 ← 대학 진학 .08 .05 1.11 우울 ← 대학 진학 .10 .90 1.02

우울 ← 나이 -.01 .01 1.01 우울 ← 나이 .02 .01 1.86

우울 ← 가족 동거 -.10 .01 1.12 우울 ← 가족 동거 -.18 .01 3.02**

우울 ← 취업지위 -.29 .01 3.11** 우울 ← 취업지위 -.15 .02 2.16*

우울 ← 결혼 여부 -.13 .01 2.32* 우울 ← 결혼 여부 -.10 .03 1.88

사회활동 ← 대학 진학 .27 .02 3.65** 사회활동 ← 대학 진학 .21 .02 3.10**

사회활동 ← 나이 .18 .01 2.90** 사회활동 ← 나이 .16 .01 2.69**

사회활동 ← 가족 동거 .09 .02 1.20 사회활동 ← 가족 동거 .10 .02 1.31

사회활동 ← 취업지위 .45 .03 4.70*** 사회활동 ← 취업지위 .41 .09 3.12**

사회활동 ← 결혼 여부 .20 .02 4.04*** 사회활동 ← 결혼 여부 .10 .02 2.34*

우울 ← 사회적지지 -.17 .02 9.08*** 우울 ← 사회적지지 -.24 .02 12.59***

사회활동 ← 사회적지지 .24 .05 6.46*** 사회활동 ← 사회적지지 .38 .03 12.8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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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을 살펴보면 통제변수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한 이후에도 사회적 지지는 청년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먼

저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대해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여성 청년

집단에 주는 감소효과(=-.24, p<.001)가 남성 청년집단에 주는 감소효과(
=-.17, p<.001)보다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 

효과 역시 여성집단(=.38, p<.001)이 남성집단(=.24, p<.001)에 비해서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청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첫 번째와 두 번

째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3.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이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

사회적 지지의 유형(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지지)이 펜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남녀 청년

집단 간 ①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

일성 제약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성 

제약모형, ③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자유

모형 등 경쟁모형을 구성했다. 각 모형은 남녀 청년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표 7>에는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

과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7>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완전 동일성 543.78 45 .09 .82 .83 .82

② 구조 동일성 78.92 30 .07 .87 .88 .88

③ 자유추정 27.87 25 .05 .94 .93 .93

Δ(③-②) 51.05 5 .02 .07 .05 .05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동일하게 추정하도

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고(χ2 

=543.78, df=45, RMSEA=.09, CFI=.82, NFI=.83, TLI=.82), 구조동일성 모

형은 적합도가 다소 개선되었다(χ2=78.92, df=30, RMSEA=.07, CFI=.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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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88, TLI=.88). 마지막으로 자유추정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

이었고(χ2=27.87, df=25, RMSEA=.05, CFI=.94, NFI=.93, TLI=.93), 구조 

동일성 모형과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결과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Δχ2 

=51.05, Δdf=5, ΔRMSEA=.02, ΔCFI=.07, ΔNFI=.05, ΔTLI=.05). 이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남녀 청년의 펜데믹 기간 우울감과 사회적 

활동에 주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8>에는 남녀집

단의 자유추정모형 모수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표 8> 자유추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남녀 집단 비교(N=2,041)

남자 청년 집단(n=1,074) 여자 청년 집단(n=967)

경로 추정치 SE CR 경로 추정치 SE CR

우울 ← 정보지지 -.05 .02 1.22 우울 ← 정보지지 -.12 .01 2.47*

사회활동 ← 정보지지 .14 .02 3.48** 사회활동 ← 정보지지 .21 .02 4.99***

우울 ← 정서지지 -.11 .02 2.17* 우울 ← 정서지지 -.28 .02 5.07***

사회활동 ← 정서지지 .14 .03 3.88** 사회활동 ← 정서지지 .32 .02 8.03***

우울 ← 물질지지 -.11 .02 2.11* 우울 ← 물질지지 -.14 .02 2.59*

사회활동 ← 물질지지 .05 .02 1.06 사회활동 ← 물질지지 .20 .03 3.13**

*p<.05, **p<.01, ***p<.001

<표 8>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은 여성 청년의 우울

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남성 청년집단보다 높았다. 

정보적 지지는 남성 청년집단의 우울감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나, 여성 

청년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효과가 있었다(=-.12, p<.05). 정보적 지지

가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남성집단(=.14, p<.01)과 여성집단(
=.21, p<.001) 모두에서 유의미했고, 여성집단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높았다. 

정서적 지지는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우울을 감소시켰는

데, 여성집단에서 감소효과가 더 높았다(=-.28, p<.001). 정서적 지지가 사회

활동에 주는 긍정적 영향 역시 남성 청년 집단과 여성 청년 집단 모두에서 유의

미했는데, 여성집단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높았다(=.32, p<.001). 이러한 결

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이 펜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

과 사회활동에 끼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은 통계

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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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지의 제공자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학교, 가족, 친구, 공공기관)가 펜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 활동에 끼치는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남

녀 청년집단 간 ①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제약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성 제약모형, ③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

한 자유모형 등 경쟁모형을 구성했다. 각 모형은 남녀 청년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표 9>에는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9>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완전 동일성 651.37 54 .08 .85 .84 .84

② 구조 동일성 82.60 36 .06 .87 .88 .88

③ 자유추정 55.09 27 .04 .95 .94 .94

Δ(③-②) 27.51 9 .02 .08 .06 .06

자유추정모형이 가장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므로(χ2=55.09, df=27, 

RMSEA=.04, CFI=.95, NFI=.94, TLI=.94), 모수추정치를 남녀 집단으로 구

분하여 <표 10>에 제시했다.

<표 10> 자유추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남녀 집단 비교(N=2,041)

남자 청년 집단(n=1,074) 여자 청년 집단(n=967)

경로 추정치 SE CR 경로 추정치 SE CR

우울 ← 학교지지 .01 .31 .04 우울 ← 학교지지 .05 .47 1.17

우울 ← 가족지지 -.02 .31 .45 우울 ← 가족지지 -.15 .04 -2.48*

우울 ← 친구지지 -.04 .52 -.80 우울 ← 친구지지 -.16 .06 -2.66*

우울 ← 공공지지 -.15 1.1 4.04*** 우울 ← 공공지지 .05 .55 1.27

사회활동 ← 학교지지 -.04 .62 -.97 사회활동 ← 학교지지 .02 .71 .51

사회활동 ← 가족지지 -.06 .60 -1.34 사회활동 ← 가족지지 .10 .09 2.56*

사회활동 ← 친구지지 .11 .20 3.90** 사회활동 ← 친구지지 .11 .30 3.68**

사회활동 ← 공공지지 -.01 .95 -.16 사회활동 ← 공공지지 .01 .83 .0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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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제공자에 따라서 남녀 집단

의 우울과 사회적 활동에 끼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남성집단의 

우울에는 공공지지가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17, p<.001), 여

성집단의 우울에는 가족지지(=-.15, p<.05)와 친구지지(=-.16, p<.05)가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남성집단의 사회활동에는 친구지지

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11, p<.01), 여성집단의 사회활동

에는 가족지지(=.10, p<.05)와 친구지지(=.11, p<.01)가 유의미하게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 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펜데믹 기

간 남녀 청년집단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

설4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

지가 펜데믹 기간 남녀 청년들의 우울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대해 유의미하게 감소효과가 있고, 여성집

단에 주는 효과가 더 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유

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성집단의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인 영

향이 더 크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이 청년들의 우울에 주는 영향에

는 남녀 집단별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청년집단에 주는 

감소효과가 더 크다. 넷째,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지지가 여성집단에

게 주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유형이 우울에 주

는 영향에는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집단은 가족과 친구

의 지지가 주는 우울 감소효과가 크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유형이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청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

로 남성집단의 경우 친구지지가 주는 긍정적 효과만이 유의미하지만 여성집단

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주는 긍정적 효과가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론이 주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기

간 다수의 국민이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었는데, 사회적 

지지는 우울감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신예솔과 박수현(202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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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기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Guo와 동료들(2021)이 중국 대학

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 지지 제공자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규명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

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제공자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영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관

련 기관이 협업하여 시스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에서 제공하는 지지 역시 남성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고립된 청년의 경우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매

우 부족하다. 이는 펜데믹 이전에서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이미 사회문제화 

되었고, 팬데믹 기간에 더욱 심화했다. 정부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사

회 등이 연대하여 소외된 청년들에게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지지 등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소위 청년배당,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등 다양한 청년관련 지

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홍보되기 위해서는 복지전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이지은･한인정･김교성, 2023). 공적 지지가 여성

집단에게 주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는 여성들의 경우 공공기관보다

는 친구, 가족과 같은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지지 체제 설계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중 정보적 지지는 남성과 여성 청년의 사회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여성청년에 대해서는 우울의 감소효과

도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종 감염병으로 정보

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했는데, 특히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년세대에는 정보적 지지가 주는 효과가 크다(Springer, Menzel, & 

Zieger, 2020). 정보적 지지는 상황판단, 의사결정 등이 필요할 때 주변 인물

이나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는데(Boberg 

et al., 2003), 팬데믹 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학업, 취업, 인간관계 등

에서 어려움을 느낀 여성 청년들에게 정보적 지지의 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서적 지지는 여성 청년들의 우울감에 가장 큰 예방효과를 보였고, 

사회활동에는 가장 큰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정서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성차

는 선행연구들에서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결과(김효정․이승연․노경란, 

2014)와 배경 변인을 통제하면 유의미한 성차가 없다는(Day & Livingston, 

2003) 엇갈리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팬데믹이라는 특

수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특히 가족과 친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우울에 

대해서는 예방효과,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촉진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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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력, 결혼, 취업 등 관련된 배경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사회

적 지지의 효과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성 

청년들의 가족과 친구와의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청년

에 대해서는 관련 공공기관, 복지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이혜은･정태욱, 2021; Ilhan, Ahmet, & Metin, 2021).

본 연구는 펜데믹 기간 청년들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전국단위 표

집을 통해 구축된 청년경제사회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을 규명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우울예방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을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

러나 실험설계를 통해 규명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사회적 지지가 청년심리에 주

는 다양한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영향력과 

성차를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더 많은 통제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는 실험설

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투고일：2023년 6월 11일  ■ 심사일：2023년 8월 31일  ■ 수정일：2023년 9월 2일  ■ 게재확정일：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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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in young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ung, Byongs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2021, when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the impact.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applied to the data of the 2021 Youth Socio-Economy. A total 

of 2,041 data were analyzed, with 1,074 men and 967 women, the 

dependent variables being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control 

variables being educational background, age, marriage, and family 

residence, and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being the subtype of social 

support and the type of support provider. The underlying model was 

constrain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male and female groups 

equally, and the alternative model was freely estimated. As a resul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verall, the impact on 

female youth groups was even greater, and in particular, the positive 

effect of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on women was 

greater.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design policies that contribute 

to reducing depression and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in future 

distancing.

Keywords : gender difference, depression, social participation, 

pandemic, covid19, you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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